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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스열펌프 사업장에‘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 비용 90% 지원

- 대기오염 물질 배출하는 가스열펌프, 올해 말까지 저감장치 부착 의무화

- 예산 75억원 투입해 2,370대 부착 지원, 병원‧사회복지시설 등 우선

- 7일(목)부터사업장소재자치구환경부서로신청, 친환경도시조성위해참여당부

□ 서울시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가스열펌프를 가동하는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비용 90%(대당 최대 332만원)를

지원한다고 6일(수) 밝혔다. 총 75억원을 투입, 2,370대에 대한

부착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가스열펌프(GHP)는 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대형 냉·난방 시설이다.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 대책에 따라 2011년부터 본격 보급됐으나, 질소산화

물(NOx)와 총탄화수소(THC)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해 문제

가 제기돼 왔다.

○ 이와 관련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스열펌프를 설치한 시설은 ’24년 12월 31일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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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

중인 민간시설이다. 예산 범위 내에서 ①병원 ②사회복지시설 ③

설치대수가 많은 사업장 ④신청일자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선정

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초‧중

‧고교 및 국공립대학․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사립대학, 사립

유치원 등은 서울시가 지원한다.

□ 선정된 사업장에는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대당 최대 332만원,

부가가치세 포함)를 지원하는데 보조금을 받은 사업장은 저감장치를

부착한 가스열펌프를 2년 이상 사용해야 한다.

[가스열펌트 엔진형식에 따른 지원금액(부가가치세 포함)]

GHP 엔진형식
저감장치

설치비(천원)

보조금 지원액(천원)
자부담금(천원)

계 국비 지방비

삼성 3Y 3,199 2,880 1,600 1,280 319

삼성 4Y 3,089 2,781 1,545 1,236 308

LG NU 2,739 2,466 1,370 1,096 273

LG D4BB 3,248 2,923 1,624 1,299 325

삼천리 4C 3,691 3,322 1,846 1,476 369

□ 지원 신청은 3월 7일(목)부터 서울시 및 자치구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 확인 후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사업장 소재 자치구 환경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 3 -

□ 사창훈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고농도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올해 말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며 “가스열펌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여

쾌적한 친환경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